
금호타이어 노조 임원탄핵 “부결”
임시총회 투표 결과 3분의 2 미만 … 불신임 위기 가까스로 넘겨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탄핵 요구 찬반투표에서 가까스로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또한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도 발표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지회 입장>이라는 공고를 통해 “10월 29-30

일 실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임원 탄핵 투표 결과 3분의 2를 넘지 않아 부결됐지만 조합원 동지들의 따끔

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다”며 “현재의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의미 없는 소모전을 중지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안 해결과 이후 진행될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화합을 호소했다.

아울러 “2010년 임금 단체협상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 재신임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며 “총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더 노력하고 매진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집행부로서 꿋꿋하게 발로 뛰며 조합원들과 소

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009년 임금협상에서 회사측과 극단적인 대치를 벌이다 10월5일 임금동결과 정리

해고 철회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의 임원 탄핵 요구에 따라 29-30일 불신임

투표를 벌여 62.96%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투표자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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